
Sermon Notes: 

 

서론: 바울이 누구인가? 

    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 (7 장) 

          자신의 고백 (빌 3:5-6) 

          가말리엘 문하에서 인정받던 젊은이 

    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회심 (행 9 장) 

     수리아 안디옥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됨 (행 13 장) 

     사울->바울로 (행 13 장, 구브로 섬에서부터) 

 

본론:  

1.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 

     가. 예수 그리스도의 종 

          종(둘로스): 노예라는 의미 

          종들도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계급이 있음: 긍정적 

     나. 사도 

          아포스톨로스-> apostle (사도)이 파생: 부름 받음 

               오늘날로 가장 가까운 의미: 대사 (ambassador) 

         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남 (고린도전서 9:1) 

     다. 복음의 전령 

          복음: 유앙겔리온: 말 그대로 good news (기쁜 소식) 

              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된 말: 고레스 칙령 

         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 받음 

2.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? 

     가. 예수 그리스도의 종, 하나님 자녀, 왕같은 제사장 

     나. 교회와 성도가 욕 먹는 것은 정체성의 상실 때문 

 

결론: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므로  

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 

삶을 사십시다. 

 

암송구절: 로마서 1 장 1 절 

‘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 

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’ 

 

메모:  

1.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고 또 소개하는가?   

2.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알고 행동하는가? 

 


